
신합섬 및 복합소재 염색가공 

-Ⅱ. 응용편(29) - 

 

2. 복합소재의 염색가공기술 

2.13 복합섬유의 날염 

2.13.8 아크릴/디아세테이트 

1) 직접날염법 

(1) 분산염료에 의한 경우 

폴리에스터섬유의 분산염료 스팀법에 준하여 날염호를 조제하고 인날, 건

조한 후 100~110℃×3분간 스티밍하고 수세, 소우핑(60℃×5분 : 세정제 1g/l), 

수세를 한다. 

(2) 캐티온염료에 의한 경우 

아크릴섬유의 캐티온염료에 준하여 행한다. 분산염료와 같이 디아세테이트

에 대한 산화질소가스견뢰도가 양호한 캐티온염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2.13.9 아크릴/양모 

1) 직접날염법 

양모는 캐티온염료로 농후하게 염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혼방율에 따라서는 

캐티온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모쪽의 습윤견뢰도 증진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캐티온염료에 의한 경우 

① 공 정 



인날 → 건조 → 스티밍(100℃×30분) → 수세 → 탕세 → 소우핑(80℃×

10분 : 소다회 1g, 음이온세정제 1g/l) → 탕세 → 수세 → 고착처리(60℃×15

분, 캐티온염료용 고착제 4% o.w.f 욕비 1:20) → 수세 → 건조 

② 날염호의 처방 

X        캐티온염료(양모에의 염착이 좋은 것) 

200      열수(약 90℃) 

20       염료용해제(예 : 글리골계) 

40       초산(48% 액) 

500      호제 풀 

10       불휘발성 유기산(예 : 사과산) 

5        금속이온봉쇄제 

10       소포, 균날염조제 

Y        밸런스 

1,000g 

③ 조작상의 유의사항 

가) 캐티온염료의 선정 

양모에 대한 거동을 토대로 선정한다. 즉 염료에 따라서는 양모에 염착하

지 않는 것과 심하게 변색하는 것이 있으므로 아크릴과 비슷한 색상과 농도

를 얻을 수 있는 염료를 선택한다. 

나) 혼방율과 염착성 

아크릴/양모의 혼방율은 아크릴이 70% 이상 함유하면 균염성과 견뢰도면

으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혼방율이 70%이하가 되면 점차 두 

섬유에 대한 염착차와 색상차에 기인한 스키터리니스가 생길뿐 아니라 일광

견뢰도의 저하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양모에 염착된 캐티온염료의 일광견뢰도는 1~2급이지만, 혼방

품은 3~4급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크릴 저혼율의 경우는 캐티온/산성염료 또

는 양모용 반응성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습윤견뢰도 증진 

수세, 소우핑을 한 다음에는 캐티온염료용 고착제 3~4% o.w.f, 욕비 1:20 

60℃×15분 동안 처리를 하여 양모쪽의 습윤견뢰도를 향상시킨다. 다만 염료

에 따라서는 양모쪽이 심하게 변색하고(일반적으로 청미의 red계 염료), 스키

터리니스를 일으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균날면에서의 체크를 요한다. 고착처

리로 습윤견뢰도는 5급으로 된다. 

라) 3원색용 염료 

단독으로는 균날성을 얻을지라도 배합 사용하면 두 섬유의 염착밸런스의 

차이로 스키터리니스와 담색화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 배합시에는 다음의 염

료를 조합하면 염착성과 균날성이 좋아진다. 

<예>  

Yellow···C.I Basic Yellow 28 

Red···C.I. Basic Red 82, 95 

Blue···C.I.Basic Blue 69 

(2) 분산 – 산성염료 또는 금속착염형 염료에 의한 경우 

2.13.7의 (1), ②항에 준하여 날염호를 조제하고 인날, 건조후 100~110℃×

30~40분간 스티밍하고 수세, 소우핑한다. 

 

2.13.10 아크릴/셀룰로스 

1) 직접날염법 

공정과 적용염료의 범용성으로 발주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지만, 주로 다음



의 5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중에서 선명색 날염에는 캐티온/반응성염료의 

조합이 바람직하다. 

(1) 캐티온/반응성염료에 의한 경우 

① 공 정 

인날 → 건조 → 스티밍(100℃×5~10분) 알칼리쇼크(95℃×10초 규산소다 

또는 혼합알칼리) → 수세 → 탕세(40~50℃) → 소우핑(60~70℃×10분, 세정

제 2g/l) → 탕세(40~50℃) → 수세 → 건조 

② 날염호의 처방(아크릴/면 50:50의 예 

20         캐티온염료 

200        열수(약 90℃) 

20~40      염료용해제(예 : 티오디에틸렌글리콜) 

30~40      요소 

20         캐티온염료의 침전방지제(시판의 조제를 대염료 0.8~1.2배 양  

사용) 

20          반응성염료(염착이 빠른 것) 

500         호제풀 

10~20       환원방지제(예 : m-nitrobengenesulfon산soda) 

5           불휘발성 유기산(예 : 사과산) 

30          캐티온염료의 염착촉진제 

5           금속이온봉쇄제 

X           밸런스 

1,000g 

③ 조작상의 유의사항 

가) 캐티온염료의 선정 



캐티온염료중 분산화 타입의 것은 그대로 반응성염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캐티온염료는 용해가 잘 되고, 침전방지제로 완전히 분산

화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한다. 이들 모두 면 오염이 적은 것을 전제로 선정

한다. 

나) 반응성염료의 선정 

캐티온염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배합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색 개개로 조합

할 수 있는 염료를 선택한다. 

다) 캐티온염료의 침반방지제 

시판되는 캐티온염료용 침전방지제를 캐티온염료의 0.8~1.2배 양 사용한다. 

필요한 조제량은 염료에 따라 다르고 부족한 경우는 캐티온 – 반응성염료

가 결합하여 염색얼룩(dyeing speck)을 발생한다. 

한편 과잉의 경우는 색번짐이 생기거나 반응성염료를 완염시킨다. 염료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적정량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라) 호 제 

내산성알긴 또는 고에테르화 로커스트빈계 고무가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알긴산소다, 섬유소유도호는 산성하에서 겔화하여 날염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저에테르화 천연고무는 반응성염료와 결합하여 탈호성이 나쁘게 된다. 

마) 캐티온염료의 염착촉진제 

장시간 스티밍에 의한 무늬부분의 색번짐, 반응성염료의 환원변색을 방지

하는데는 캐티온염료의 염착촉진제(예를 들면, 글리에신 PED : BASF사, 아도

콜 CH : 명성화학, 셀레나졸 FC : 센카 등)를 첨가하면 효과적이며 스티밍시

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단시간 스티밍은 캐티온염료의 면 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바) 고착공정(알칼리 쇼크) 



단독알칼리로서 규산소다 42~48˚Bé) 50ml/l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사) 세 정 

음이온계 세정제를 사용하여 60~70℃에서 소우핑한다. 세정거동으로서 반

응성염료는 단지 고온 또는 장시간 세정으로 미고착 염료를 제거할 수 있지

만, 면에 오염된 캐티온염료는 제거가 곤란하다. 면에 오염된 캐티온염료를 

제거하는데는 캐티온계 세정제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반면 아크릴쪽의 백장

오염이 크게 된다. 

한편 음이온계 세정제는 면에 오염된 캐티온 염료의 제거효과는 떨어지지

만, 아크릴쪽의 백장오염이 적다. 이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음이온세정제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인자도 고려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2) 캐티온/직접염료에 의한 경우 

분산화된 캐티온염료 또는 캐티온염료의 침전방지제를 병용한 것 중에서 

선정한 캐티온염료와 고급직접염료중 산성호중에서의 용해성과 셀룰로스에 

대한 염착성이 좋은 것을 조합한다. 인날, 스팀처리(100℃×30분), 세정후는 

고착처리로 직접염료의 습윤견뢰도를 향상시킨다. 

(3) 반응성염료에 의한 경우 

한 종류 염료에 의한 날염법으로서는 부가형 반응성염료(VS형)가 적합하

고, 세정시의 오염에 대한 염려도 없다. 부가형 반응성염료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중성상태의 염료호를 인날하고, 건조한 후 110℃×30분간 고압스팀처리

하여 아크릴에 염착되도록 하고, 다음으로 알칼리쇼크처리로 셀룰로스쪽에 

염착시키는(공유결합)방법과, 섬유를 미리 110℃×30분간 스팀 전처리하여 초

산소다 4% o.w.p를 함유하는 부가형 반응성염료호를 인날하고, 건조한 후 

100℃×40분간 스팀처리하여 아크릴/셀룰로스 두 섬유를 염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혼방율과 염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스팀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균날성을 얻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적용염료는 염착력과 균날성으

로 선정한다. 

기타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아크릴/면 혼방포의 경우, 가성소다(38˚Bé 약 

5%액으로 60친수성기를 부가시키면(후처리는 수세, 건조함) 반응성염료의 2

상법만으로 양호하게 염착시킬 수 있다. 

다만 가성소다의 처리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염착면에서는 좋지만, 반대로 

섬유의 물성변화가 크게 되어 유연성과 탄력성이 결여되고 섬유도 가늘게 

되기 때문에 생지에 따라 적절한 처리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분산/반응성염료에 의한 경우 

분산염료는 아크릴섬유 단독으로는 양호하게 염착되지만 셀룰로스 혼방이 

되면 염착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염착성을 향상시키는데는 페놀계

(1가)의 염착촉진제를 약 3% 사용하면 분산염료 및 반응성염료의 염착도 향

상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① 1상 방식에 의한 경우 

2.13.2의 1), (1), ②항에 준하여 조제한 날염호(필요하면, 염착촉진제를 첨

가)를 인날, 건조한 후 100~110℃×30분간의 스팀처리를 한 후 수세, 소우핑

(약 70℃×5분 : 세정제 1~2g/l), 수세한다. 

② 2상 방식에 의한 경우 

2.13.2의 1), (1), ②항에 준하여 조제한 날염호(필요하면, 염착촉진제를 첨

가)를 인날, 건조한 후 100~110℃20분간의 스팀처리를 하고 이어서 알칼리처

리(알칼리쇼크법 90~95℃×10초 또는 알칼리블로치법 100℃×30초)를 하고 

수세, 소우핑한다. 

(5) 분산/직접염료에 의한 경우 



2.13.2의 1), (3) ②항에 준하여 조제한 날염호(필요하면, 염착촉진제를 첨가)

를 인날, 건조한 후 100~110℃×20~30분간 스티밍하고 이어서 수세, 소우핑

한다. 

 

2.13.11 산성가염 아크릴/양모 

산성염료 또는 금속착염형염료는 두 섬유에 염착되기 때문에 산성가염 아

크릴의 여착에 좋은 것을 선정하면 단독 염료로 적용할 수 있다. 

(1) 산성, 금속착염형염료에 의한 경우 

① 공 정 

인날 → 건조 → 스티밍(100℃×30분) → 수세 → 탕세(40℃) → 소우핑

(50℃×5분, 양모용 오염방지제 2g/l), 암모니아수 25% 1ml/l) → 탕세(40℃) → 

수세 → 건조 

② 날염호의 처방 

X         산성염료 또는 금속착염형염료 

200       열수(약 90℃) 

20~40   염료용해제(예:글리콜계) 

500       점제풀 

10        산암모늄염(예:주석산암모늄) 

5         금속이온봉쇄제 

10~20   침투, 균염제 

Y         밸런스 

1,000g 

③ 조작상의 유의사항 

가) 산성염료, 금속착염형 염료의 선정 



산성가염 아크릴상에서 염착성이 좋은 염료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산성, 

금속착염형염료의 산성가염 아크릴쪽의 견뢰도는 양모에 비해 일광견뢰도가 

약간 나쁘지만 습윤견뢰도는 약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혼방은 양모 단

독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혼방에서 균날성이 좋은 염료의 예를 C.I. 속명(generic name)(Acid)으로 나

타낸다. 

Yellow 19, 25, 38, 141 

Orange 51, 140 

Red 114, 119, 131, 158, 274 

Violet 75, 78, 116 

Blue 112 

Brown 13 등 

나) 세 정 

양모용 오염방지제 2g/l의 욕으로 세정한다. 55℃ 이상에서는 백장오염과 

태가 나쁜점이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처리한다. 또 습윤견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우핑한 후에 양모용 고착제로 처리한다. 

 

2.13.12 나일론/디아세테이트 

1) 직접날염법 

적용염료는 분산, 캐티온, 산성, 금속착염형 등 광범위 하지만 선명도 및 

일광견뢰도 때문에 산성염료가 적합하고 중간색상에는 금속착염형염료가 가

장 적합하다. 

(1) 산성 및 금속착염형염료에 의한 경우 

① 공 정 



인날 → 건조 → 스티밍(100℃×30분) → 수세(나일론용 오염방지제 2g/l) 

→ 탕세(40℃×5분, 나일론용 오염방지제 2g/l) → 소우핑(60℃×5분, 나일론

용 오염방지제 3g/l) → 탕세(40℃) → 수세 → 건조 

② 날염호의 처방 

X          산성염료 또는 금속착염형염료 

250        열수(약 90℃) 

20~40    염료용해제(예:글리콘계) 

500        호제 폴 

40         티오요소 

0~20     rosorcine 

10         산암모늄염(예:황산암모늄) 

5          금속이온봉쇄제 

10         소포·균염조제 

Y          밸런스 

1,000g 

③ 조작상의 유의사항 

가) 산성염료, 금속착염료의 선정 

염료는용해제의 용해안정성이 좋고, 아세테이트에 양호하게 염착하는 것을 

선정한다. 

나) 염착촉진제 

산성 및 금속착염형염료를 아세테이트에 염착시키는 데는 염착촉진제로서 

티오요소 4~6% o.w.p와 필요하면 레졸신 0~2% o.w.p 범위에서 병용한다. 

특히 티오요소는 염료농도와는 무관하게 최저 4% o.w.p가 필요하다. 사용

량이 부족할 때는 아세테이트쪽의 염착이 불완전하게 되어 날염면의 침투부



족 현상으로 된다. 

다) 세 정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세정시의 백장오염이다. 이것은 세정초기에 탈락되

는 미고착 염료가 나일론쪽에 흡착하여 소우핑에서 제거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다. 이 때문에 수세 초기는 나일론용 오염방지제 2~4g/l를 함유하는 저온에

서 충분히 탈호하고, 다음으로 오염방지제 2g/l를 함유하는 40℃ 욕 및 60℃ 

욕에서의 처리, 즉 단계적으로 온도를 높인다.  

또한 백장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60℃처리욕에 암모니아수(25%) 

2~5ml/l 하이드로술파이트 0.5g/l를 병용한다. 세정후는 나일론쪽의 습윤견뢰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일론용 고착제 3~4% o.w.p, 초산 1ml/l욕에서 60℃

×10분간 처리하거나, 나일론용 고착제 10~30g/l액에 패딩하고 건조한다 또 

디아세테이트에 염착한 산성염료의 습윤견뢰도는 양호하기 때문에 아세테이

트 비율이 높은 경우는 백장오염의 우려도 없고, 또한 고착처리를 생략하더

라도 지장이 없다. 

(2) 캐티온염료에 의한 경우 

캐티온염료의 적용은 염착성과 균날성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광견뢰도

는 yellow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나쁘다. 처방은 아크릴섬유의 캐티온

염료에 준하고 스티밍은 100℃×20~30분간 처리한다. 

 


